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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답이다. 그중 하나가 스스로 혈당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생활 관리와 함께 혈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꾸준히 관찰하면 당뇨병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올바르게 혈당 재는 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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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쓰리다, 따갑다, 뜨겁다, 화끈거린다? 

▶‘눈꺼풀 여드름’ 안검염, 만성 안구건조증으로?

▶오래 앉아있으면 생긴다? ‘죽은 엉덩이 증후군’의 모든 것

당뇨병 고위험군이거나 당뇨 환자라면 혈당을 꾸준히 점검하자. 식단관리, 운동, 

약물요법 등 적당한 생활습관 유지와 함께 혈당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혈당 측정과 기록은 당뇨병 관리의 기본이다. 당뇨병 예방은 올바로 혈당을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특히 피 속의 포도당 농도가 필요한 양보다 오히려 모자라는 상태인 

저혈당 증상을 경험할 때 바로 혈당을 측정해 대처하면 좋다. 저혈당 증상은 식은땀, 

떨림, 가슴 두근거림, 배고픔, 구토, 복통, 어지러움, 두통 등으로 나타난다.  

‘자가 혈당계’라고 불리는 기계를 통해 가정에서 혈당을 간단하게 잴 수 있다. 혈당 

측정에 앞서 기계의 원리는 물론 혈당 측정 관련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자. 검사 결과를 

노트에 기록하고, 병원 방문 시 기록한 내용을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려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한편 특수 상황에서는 정확한 혈당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탈수가 

되었을 때,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측정했을 때, 지나치게 추운 곳에서 측정했을 때 

등이다. 

 자가혈당 검사는 언제하나？ 

환자에 따라 매일 일주일에 1∼2회 또는 일정시간에 측정한다. 또 저혈당 증상이 있을 

때, 고혈당의 증상이 있거나 운동량의 변화가 있을 때도 측정해야 한다. 몸이 심하게 

아플 때는 하루 4회 이상 측정한다. 

 자가 혈당검사에 필요한 물품은? 

자가혈당 측정기, 스트립, 란셋(채혈침), 란셋 디바이스(채혈기), 일회용 알코올솜, 

혈당검사 기록지 등을 준비한다. 

 정확한 혈당 검사를 하기 위해 주의할 점 

채혈 전 손가락을 충분히 마사지한다. 채혈 부위는 손가락의 양쪽 가장자리를 찌르는 

것이 좋다. 가능한 한 번에 큰 피 한 방울을 스트립지에 떨어뜨린다. 약하게 찌른 후 

쥐어짜듯 혈액을 모아서 측정하면 부정확한 수치가 나온다.검사 결과가 지나치게 낮게 

나오면 다시 반복하여 시행한다. 정기적으로 측정기계와 스트립의 상태를 점검하고 

병원에서 혈청 검사와 가정에서의 혈당 수준을 비교한다. 단, 이때 10∼15%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혈당 측정은 어떻게 하나? 

검사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먼저 시험지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미지근한 물에 

손을 잘 씻고 건조시킨다. 손을 따뜻하게 하고 심장 아래로 향하게 하여 손가락 끝으로 

피를 모은다. 시험지와 혈당기의 코드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통증이 가장 덜한 

손가락의 가장자리 부위를 채혈한다. 혈액을 시험지에 흡인하거나 점적시킨다. 혈당 

측정 후에는 결과를 당뇨수첩에 기록한다. 이때, 효과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 운동 시간과 강도, 약물 복용, 몸의 상태 등도 함께 기록하자. 

 혈당 시험지(종이스틱)는 온도에 민감하다 

한 실험에 의하면 혈당 시험지를 40도 이상에서 오래 보관하면 100㎎/㎗ 정도의 당을 

300㎎/㎗로 잘못 감지하게 된다고 한다. 오래 보관할수록 심해질 수 있다.


